
꿀을 찾은 벌과 꿀에 빠진 개미 

 

나는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이다. 7월의 시작,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채용공고에 오 

늘도 어김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청렴의 인물 다산 정약용에게 빙의라도 된 듯 막힘없이 자기소개서를 써 내려 갔다. 

 

“저는 공직자로서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에서 총무부 팀장으 

로서 정직한 회비 관리에……. 정직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되고, A 기업을 대표하는 청 

렴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부름이 들렸다. 

 

“딸, 내일 중국에서 단체로 농장 체험 오기로 했어. 엄마 좀 도와줄래?” 

 

“알겠어요. 노트북 정리하고 나갈게요!” 

 

급하게 작성하던 글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노트북을 정리했다. 

 

다음 날이 되었고, 고요했던 농장은 여행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관광객들은 어 

머니를 따라 수확 체험을 하기 위해 농장 안으로 향했고, 그동안 나는 어머니를 도와 

판매할 제품을 진열하고 있었다. 그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가이드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제가 이거 팔아 주는 대신, 가격 두 배로 올려서 반반씩 나눠 가지실래요?” 

 

그 순간 난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그 달콤한 유혹에 잠깐이지만 강하게 동요하고  

말았다. 끝내 옳지 못한 행동이란 양심의 가책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 제가 여기 사장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온 사람들 중국 부자들이라 돈 많아요. 어차피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는 나에게 시답지 않은 농담을 던지며 다시 일을 하러 농장 안으로 사라졌다.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농장 주인의 딸이고,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찝찝한 기분에 사로잡혔지 

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가이드의 은밀한 제안은 시간이 흐르자 금방 잊혔고, 

나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복되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A 기업으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게 되었다. 떨리는 마음 

으로 면접장에 들어섰고, 세 명의 면접관들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지원자는 청렴이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불합리한 상황을 보 

고 대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은 받은 나는 얼마 전 가이드의 은밀한 제안이 떠올랐고, 그때의 경험에 대 

해 답변했다. 



 

“저는 농장 체험 안내에서 가이드로부터 받은 부당한 제안을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가이드는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 물품의 가격을 두 배 부풀려 받자는 제안을 했고, 

이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 판단해 거절했습니다. 또한, 저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기보 

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관광객들이 

농장에서 좋은 추억을 쌓으면 그 추억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이미지가 중국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과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답변이 끝난 직후 한 면접관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추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가이드라는 직업이 그런 부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 

면 지원자가 가이드의 밥줄을 끊은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나는 또다시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의 용기 있고 정직한 행동 

이 마치 잘못이라도 된 듯 반박하는 면접관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또한, 이것 

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에 쓴웃음밖에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면접 

관뿐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30년간 교직에 몸을 담으신 동네 아저씨도 “그거 얼마나 한 

다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라는 농담을 던지셨다. 많은 사람의 이 같은 반응에 

난 멋쩍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참을 고뇌에 빠졌다. ‘이것이 과연 청 

렴한 세상인가? 나의 판단과 행동이 바보 같은 짓인 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의 횡령 

이 존재하는가?’ 한참을 나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정의 

로운 척하는 겁쟁이’로 결론을 내려 버렸다. 그래야만 나의 마음이 진정되는 기분이었다. 

 

다음 해, 작년에 왔던 가이드가 비슷한 시기에 관광객을 이끌고 다시 방문했다. 그리 

고 또다시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 잠깐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나는 가이드의 제안을 승 

낙했다. 나는 더 이상 ‘정의로운 척하는 겁쟁이’로 남고 싶지 않았다. 가이드의 도움으 



로 상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초반에는 두둑해지는 돈주머니를 보고 기쁨을 느꼈다. 그 

러나 상품이 줄어가는 속도만큼 나의 양심의 가책은 커져만 갔다. 나는 차마 웃으며 돌 

아가는 관광객의 뒷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런 나의 후회와 

양심의 가책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마다 점점 커져만 갔다. 

 

나에게 7월은 농장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취업의 계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많은 자 

기소개서 항목 중 ‘직업 윤리’에 대한 질문은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이를 작성할 때 

마다 스스로가 청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고, 면접관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었다. 

커져만 가던 양심의 가책과는 달리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농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가이드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결국 

우리 농장과 여행사의 관계도 끝이 나고 말았다. 

 

나는 생각했다. 나의 모습이 마치 눈앞의 꿀을 보고 달려든 개미 같다고. 꿀은 달콤하 

지만, 달콤함에 취하는 순간 이미 다리는 꿀의 끈적끈적함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을 깨닫게 된다. 고작 당장의 8만 원을 더 벌자고 20만 원을 놓쳐버린 셈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작년의 나는 꿀을 찾은 벌이었고, 지금의 나는 꿀에 빠진 개미 

이다. 여태 스스로 꿀을 찾은 벌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꿀에 빠진 개미의 허상인 셈이 

다. 결국 현실은 비참한 최후만 있을 뿐이다. 또한, 나는 옥죄어 오는 꿀의 끈적임에 평 

생을 꿀단지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다. 앞으로 나는 중국 

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어리석은 행동이 생각날 것이고, 평생을 뉘우치며 

살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청렴’을 실천하며 다리에 붙은 꿀을 씻어낼 것이다. 언 

젠가 ‘청렴’의 날개를 달고 개미가 아닌 벌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꿀을 찾은 벌의 끝은 찬란하며, 꿀에 빠진 개미의 끝은 비참하다. 

 

 

 

 

 

 

 

 

 

 

 

 

 

 

 

 

 

 

 

 

 

 


